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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 & CATI 

CATI 조사개요

ARS 조사개요

본 조사 결과의 저작권은 (주)여론조사꽃에 있습니다. 

무단 복제, 배포, 수정은 불가하며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주)여론조사꽃의 자료를 인용할 경우 

출처에 대한 명기와 함께 선거여론조사기준 108조 규정에 따라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를 반드시 준수하여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결과는 표본조사이므로 결괏값 해석 시 표본오차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통계보정을 위해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반으로 성·연령대·지역(권역)별 사후가중을 실시하였습니다.

사례수가 30명 미만일 경우, 이상치(outlier: 변수의 분포에서 비정상적으로 분포를 벗어난 값)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으므로 결과 해석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괏값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 자리까지 표기하였으며 결과에 대한 단수 합산 시 반올림 오차(round-off error)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부 항목의 단순 합은 100.0%가 아닌 99.9% 또는 100.1%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호감도 측정 결과를 기반으로 산출한 지수(Index)는 비율과 구분하기 위해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표기합니다. 

성별 

성별 

연령 

연령 

지역

지역

모 집 단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표본크기 1,008명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표집방법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조사방법
통신3사(전체 30,000개 / SKT: 15,000, KT: 9,000, LGU+: 

6,000)제공 무선가상번호 활용 CATI 전화면접조사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3년 3월 31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셀가중)

응 답 률 17.4% [총 통화시도 5,801명]

조사기간 2023년 4월 21일 ~ 4월 22일(2일간)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모 집 단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표본크기 1,003명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표집방법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조사방법 무선(100%) RDD 활용 ARS조사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3년 3월 31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림가중)

응 답 률 3.1% [총 통화시도 32,468명]

조사기간 2023년 4월 21일 ~ 4월 22일(2일간)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응답자

특성

조사완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 배율

(B/A)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전체 1,008 100.0% 1,008 100.0% 1.00

성별
남성 509 50.5 500 49.6 0.98

여성 499 49.5 508 50.4 1.02

연령

만18-29세 177 17.6 166 16.5 0.94

30대 149 14.8 151 15.0 1.01

40대 192 19.0 184 18.3 0.96

50대 188 18.7 196 19.4 1.04

60대 169 16.8 170 16.9 1.01

70세 이상 133 13.2 141 14.0 1.06

지역

서울 194 19.2 189 18.8 0.97

인천·경기 321 31.8 320 31.7 1.00

대전·세종·충청 104 10.3 107 10.6 1.03

광주·전라 99 9.8 99 9.8 1.00

대구·경북 102 10.1 99 9.8 0.97

부산·울산·경남 146 14.5 150 14.9 1.03

강원·제주 42 4.2 44 4.4 1.05

응답자

특성

조사완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 배율

(B/A)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전체 1,003 100.0% 1,003 100.0% 1.00

성별
남성 533 53.1 498 49.7 0.93

여성 470 46.9 505 50.3 1.07

연령

만18-29세 138 13.8 166 16.6 1.20

30대 137 13.7 151 15.1 1.10

40대 194 19.3 181 18.0 0.93

50대 212 21.1 196 19.5 0.92

60대 184 18.3 170 16.9 0.92

70세 이상 138 13.8 139 13.9 1.01

지역

서울 196 19.5 188 18.7 0.96

인천·경기 324 32.3 320 31.9 0.99

대전·세종·충청 96 9.6 105 10.5 1.09

광주·전라 94 9.4 97 9.7 1.03

대구·경북 98 9.8 99 9.9 1.01

부산·울산·경남 150 15.0 150 15.0 1.00

강원·제주 45 4.5 44 4.4 0.98

남성

남성

50.5%

53.1%

49.5%

46.9 %

4.2%

4.5%

16.8%

18.3%

13.2%

13.8%

18.7%

21.1%

19.0%

19.3%

14.8%

13.7%

17.6%

13.8%

14.5%

15.0%

9.8%

9.4%

10.3%

9.6%

10.1%

9.8%

19.2%

19.5%

31.8%

32.3%

여성

여성

만18-29세

만18-29세

30대

30대

40대

40대

50대

50대

60대

60대

70세 이상

7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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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지지도  

국정운영 평가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

ARS 25.8 41.3 23.1 9.8

CATI 29.7 31.5 25.2 13.6

36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는 국정지지도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정치・사회 현안을 

ARS와 전화면접조사로 묻고 그 응답을 정리해 보고합니다.  

이념성향별 응답자 비율

진보 중도 보수 잘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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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지지도

국정지표

Q .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힘

지지정당

없음

지지정당 없음

정의당

정의당

잘 모름

잘 모름

그 외 다른정당

그 외 다른정당

51.7

42.2

35.1

31.2

5.8

22.0

0.9

0.2

3.6

1.2

2.9

3.1

지난 ARS 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3.2%p 상승, 국민의힘 2.2%p 하락(격차 16.2%p) 

지난 CATI 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0.1%p 하락, 국민의힘 0.7%p 하락(격차 11.0%p)  

남·녀 모두, 수도권・호남권, 40·50대 (ARS는 30대, PK지역 포함) 더불어민주당 우세,  TK지역, 60대 이상은 국민의힘 우세

18-29세

40대

3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연령

18-29세

40대

3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연령

진보

진보

보수

보수

중도

중도

잘모름

잘모름

이념성향

이념성향

29.7 19.3 45.6

39.0 28.7 30.4

59.2 16.8 18.7

54.7 26.3 6.2 11.8

37.7 46.3 12.3

26.3 55.4 15.9

51.5

81.5

78.1

35.0 5.5

5.5

10.6

54.6

53.9

40.4 29.3

10.7

12.8

27.0 11.8

32.7

24.8

5.1

67.5

19.4

12.8

20.8 5.8

6.0

67.4 5.3

72.1

60.1

40.1

23.5

29.0

34.1

26.7

12.4

6.8

7.2

47.9

39.9 50.6

31.0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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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59.3

32.4
37.4

35.2 34.9

61.6

56.0
59.8 59.8

36.5

56.4

32.6 33.3

59.5
64.2

33.3 33.3 33.3 33.2

33.8

31.3 31.1

63.2

12.04
~

12.05
12.11
~

12.12
12.16
~

12.19
12.25
~

12.26
01.06
~

01.07
01.15
~

01.16
01.27
~

01.30
02.03
~

02.06
02.10
~

02.13
02.17
~

02.20
02.24
~

02.25
03.03
~

03.04

61.4

55.6 57.4 59.7
56.8 59.5

58.7
61.2 62.5

41.9 39.6 38.1 39.5 37.0 37.4 36.0 35.9

60.4

38.2
34.5

55.0
59.1

41.7 40.2

03.10
~

03.11
03.17
~

03.18
03.24
~

03.25
03.31
~

04.01
04.07
~

04.08
04.14
~

04.15
04.21
~

04.22

61.2

63.8

63.7 63.5

62.7

63.2

65.5

37.6 35.4 35.7 37.5

32.8

34.8 35.1

63.7

62.2

66.3

64.0

64.8

64.0

국정운영 평가

국정지표

Q . 윤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잘못하고 있다

잘 모름

잘 모름

매우 잘못하고 있다

잘못하는

편이다

잘못하는

편이다

잘하는 

편이다

잘하는 

편이다

매우 잘하고 있다

매우 잘하고 있다

56.0

42.8

8.0

21.9

11.8

22.7

8.4

0.8

4.1

23.3

 잘못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64.0

64.8

35.1

31.1

지난 ARS 조사 대비 긍정평가 0.3%p 상승 (격차 28.9%p) 

지난 CATI 조사 대비 긍정평가 0.2%p 하락, 부정평가 0.7%p 하락 (격차 33.7%p)

남·녀 모두, 50대이하 응답층, TK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부정평가 우세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격차

이
미

지
 출

처
: 대

통
령

실

주차별 국정운영평가  

ARS / 잘하고 있다 CATI / 잘하고 있다ARS / 잘못하고 있다 CATI / 잘못하고 있다

이
미

지
 출

처
: 대

통
령

실

ARS / 잘하고 있다 CATI / 잘하고 있다ARS / 잘못하고 있다 CATI / 잘못하고 있다

재질문

성별

18차 CATI조사 19차 CATI조사

남성

여성

30.730.9 66.067.0

31.531.7 63.664.0

-0.2

-0.2

격차

성별

33차 ARS조사 34차 ARS조사

남성

여성

34.236.2 65.562.9

36.133.5 62.665.2

-2.0

+2.6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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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 평가

국정지표

Q . 윤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격차

권역별 

18차 CATI조사
18차 CATI조사

19차 CATI조사
19차 CATI조사

서울

강원・제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인천・경기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라 

30.332.1 66.165.3

39.241.4

45.256.5

26.930.6

28.624.4 66.872.6

34.827.8

12.315.3

63.568.1

56.454.5

49.5 5.340.5

70.865.6

82.5 5.381.8

-1.8

-3.7

-11.3

-2.2

+4.2

+7.0

-3.0

격차
격차

권역별 

33차 ARS조사
33차 ARS조사

34차 ARS조사
34차 ARS조사

서울

강원・제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인천・경기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라 

33.039.5 66.060.1

35.540.1

31.540.6

36.433.0 63.366.6

36.630.2

17.918.8

63.467.7

77.777.9
64.557.7

65.759.4

-6.5

-9.1

+9.8

-4.6

+3.4

+6.4

-0.9

격차
격차

51.741.9 48.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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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 평가

국정지표

Q . 윤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격차

18-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이상

18차 CATI조사 격차 19차 CATI조사

18.520.3 72.673.2 8.9

5.2

6.5

5.4

5.2

28.620.5 66.375.0

83.682.3

28.523.4 71.075.2

14.816.6

44.046.2

57.967.9

50.652.0

38.026.9

-1.8

+8.1

+5.1

-1.8

-2.2

-10.0

연령대

이념성향

이념성향

진보

진보

중도

중도

보수

보수

잘모름

잘모름

33차 ARS조사

18차 CATI조사

격차

격차

34차 ARS조사

19차 CATI조사

11.713.5

8.111.8

87.586.5

90.987.7

33.728.3

23.918.4

65.770.4

71.480.8

62.663.2

67.464.2

37.035.6

31.133.8

38.433.1

29.132.3

58.563.7

56.450.9

-1.8

-3.7

+5.4

+5.5

-0.6

+3.2

+5.3

-3.2

18-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이상

33차 ARS조사 격차 34차 ARS조사

28.423.0 71.675.0

26.725.9 72.574.1

78.473.1

30.128.4 69.970.7

21.626.4

52.947.7

55.462.8

46.051.7

40.833.8

14.516.8

+5.4

+0.8

+1.7

-4.8

+5.2

-7.4

연령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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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무기 직접 지원 찬반

적대국 간주시 우려되는 한국 피해

러시아와 대한민국의 관계

중국·대만 갈등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

대만 유사시 대한민국 국군 파병 찬반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

미국 방문을 앞두었던 윤 대통령이 로이터통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 있다면 인도적 지원이나 재정

적 지원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사실상 무력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발

언을 했고, 중국-대만 갈등에 대해서는 “힘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도 인터뷰 내용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며 

우리 정부의 방향성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 인터뷰 발언이 적절했는지 묻고, 관련된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ARS & CATI / CATI 

윤대통령의 인터뷰,  외교 방향성

여론조사꽃 
제36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본 자료는 유료 구독자용 컨텐츠이므로  무단 배포를 금지합니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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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무기 직접지원

정치・사회 현안

Q . 윤 대통령이 외신과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자 러시아는 한국을 전쟁에 개입한 적대국으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직접지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한다 반대한다 모르겠다

두 조사 모두 10명 중 5명 이상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직접 지원에 대해 부정적 의견 우세

두 조사 모두 모든 권역과 성별에서 ‘반대’ 응답이 높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층, 중도층은 ‘반대’,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은 ‘찬성’ 응답이 우세

잘 모름

잘 모름

매우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어느정도

반대한다

어느정도

반대한다

어느정도

찬성한다

어느정도

찬성한다

매우 

찬성한다

매우

찬성한다

35.7

43.2

21.1

14.5

27.2

22.2

9.2

14.8

6.8

5.3

반대한다

반대한다

찬성한다

찬성한다

56.8

57.8

36.4

36.9

성별

남성 여성38.8 57.6 56.134.0
9.9

6.8
남성

성별

여성38.4 35.457.7 57.8

진보

진보

보수

보수

중도

중도

잘 모름

잘 모름

이념성향

이념성향

35.2

34.4

16.6

17.0

63.2

56.7

36.4

45.1

5.2

5.7

13.8

18.8

60.8

59.9

78.3

78.6

32.7

38.8

49.8

36.1

연령

연령

18-29세

18-29세

40대

40대

30대

30대

50대

50대

60대

60대

70세 이상

70세 이상

47.2

42.7

61.1

50.7

31.8

31.7

42.6

53.7

37.0

45.8

48.7

64.5

22.1

23.4

73.8

74.5

28.3

29.4

70.0

66.3

44.7

49.1

49.1

45.4

39.2

48.5

48.3

38.8

40.6

32.3

51.2

62.5

6.2

5.5

8.2

5.2

12.5

12.7

19.5

10.3
18-29 남성

18-29 남성

18-29 여성

18-29 여성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적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

[4월 19일 공개된 로이터와 윤 대통령 인터뷰 내용 정리]

이
미

지
 출

처
: 대

통
령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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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현안

Q .

‘한반도 긴장감 고조’, ‘경제적 피해’, ‘에너지 위기’ 이 세가지 응답에 선택이 몰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반도 긴장감 고조’가 가장 높고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는 ‘피해 없을 것’이란 응답이 14.5%로 타 지지층 대비 높게 나타남

무당층에서는 ‘에너지 위기(27.6%)’, 중도층에서는 ‘경제적 피해(31.2%)’가 가장 높음

현지 진출 기업 퇴출,

교역 중단 등

경제적 피해 원유, 가스 수입 봉쇄로

에너지 위기

현지 교민, 

유학생

강제 출국 등

민간 피해

그 외
다른 피해

잘 모름

피해

없을 것러시아의

북한 군사 무기

지원으로 인한

한반도 긴장감 고조

26.1 21.6 9.2

1.4

6.3 5.7

29.7

경제적 피해한반도 긴장감 고조 에너지 위기 민간 피해 그 외 다른 피해 피해 없을 것 잘 모름

적대국 간주시 우려되는 한국 피해

러시아가 한국을 전쟁에 개입한 적대국으로 간주한다면 가장 우려되는 피해는 무엇입니까?  

연령대

이념성향

성별

32.4

26.1

25.8

40.4

27.2

30.9

31.6

19.2

27.4

32.2

26.8

30.5 16.5 17.7 5.3 7.8 18.4

26.1 23.0 9.0 9.8 5.4

32.4 18.6 7.0 7.5

15.9 24.6 11.0 7.0 20.0

8.86.1

26.9 21.4 9.3

26.8 22.7 10.7

25.2 26.1 14.0

22.7 13.322.2 7.3

31.2

21.7

22.7

22.3

10.5

9.6

28.2

30.5 20.9

18.5 8.7

8.9 8.7

18-29세 

진보

남성

40대

보수

30대

중도

여성

50대

잘 모름

60대

70세 이상

권역 30.9

32.6

29.1

32.8

20.6

26.3 28.6 20.3 10.0 5.3 8.1

26.7 16.1 12.3 9.131.1

22.3 25.7 12.6 10.3

22.7 27.1 5.1 9.8

6.2

21.3 26.1 10.4 7.1 6.0

26.1 22.0 8.1 6.8

30.3 15.4 9.5 5.4 5.3서울 

대전・세종・충청

인천・경기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무기 공급은 

  그것이 어느 나라에 의해 이뤄지든 

  노골적으로 적대적인 반러 행동으로 간주한다”

“무기 공급 시작은 특정 단계의 전쟁 개입을 

  간접적으로 뜻한다””

[러시아 외무부]

[러시아 대통령실]

이
미

지
 출

처
: 연

합
뉴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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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대한민국의 관계

정치・사회 현안

Q . 향후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바람직한 관계는 어떤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우호적 관계 유지 관계 단절까지 고려 모르겠다

10명 중 7명 이상은 ‘우리나라에 미칠 경제적 안보적 파장을 고려해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

모든 성·연령대·권역에서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우세

지난 16차 CATI조사에서 ‘중국과의 외교방향을 협력적인 관계로 바꿔야 한다(71.5%)’는 의견과 더불어 

여러 국가들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며 우리의 이익을 최대화 해야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보편 상식으로 보여짐

우리나라에 미칠

경제 ・ 안보적 파장을 고려해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전쟁 범죄국이므로

단호하게 대처하고

관계 단절까지 

고려해야 한다

잘 모름

74.3

18.8

6.9

서울

강원・제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인천・경기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라 

권역 

21.871.5

18.076.1

21.069.9

72.4 16.6 11.0

6.7

5.9

9.0

12.183.9

20.275.6

17.774.8 7.5

남성 여성

성별

78.4 70.3

17.9
9.9

19.8

18-29세

40대

3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연령

7.6

6.3

5.0

16.012.4

19.4

10.186.2

71.6

13.981.3

75.7

28.165.7

31.261.2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지지정당 없음

국민의힘

기타  다른정당

잘 모름

정당지지도

66.0

84.7

82.3

65.2

67.5

100.0

5.9

14.9

28.1

11.4

14.9

32.5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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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만 갈등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

정치・사회 현안

Q . 앞서 말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중국과 대만 갈등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현시점에서 윤 대통령의 중국 비판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적절했다 부적절했다 모르겠다

10명 중 5명 이상은 ‘중국을 자극시키는 발언으로 대중국 무역적자 등을 감안할 때 부적절했다’고 응답

40~60대 연령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진보층에서는 ‘부적절했다’는 응답이 우세,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에서는 ‘적절했다’는 응답 우세

무당층 (적절 33.8% / 부적절 50.4%)과 중도층(적절 34.4% / 부적절 58.4%)은 ‘부적절’응답 우세

대만 문제는

자유와 평화의

문제이므로

적절했다

중국을 자극시키는 발언으로 

대중국 무역적자 등을 감안할 때

부적절했다

34.9
8.5

56.7

“대만 해협에서의 긴장 고조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

“국제 사회는 함께 이러한 변화에 반대해야 한다”

[4월 19일 공개된 로이터와 윤 대통령 인터뷰 내용 정리]

서울

강원・제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인천・경기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라 

권역 

57.133.5

60.232.4

50.537.6

24.4 69.6 6.1

9.3

7.4

11.9

47.245.3

49.541.8

52.039.1

8.6

8.9

7.6

남성 여성

성별

36.9 32.9
58.5

12.3

54.8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지지정당 없음

국민의힘

기타  다른정당

잘 모름

정당지지도

67.3

12.8

9.3

33.8

42.3

100.0

8.1

5.4

15.8

5.9

24.6

81.8

84.8

50.4

57.7

연령

18-29세

40대

3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41.5
50.7

31.4

42.9
39.7

46.5

21.6 74.2

25.5 71.9

35.2 57.1

42.9 43.6

48.0 42.4

7.8

9.6

13.5

22.1

9.7
15.6

18-29 남성

18-29 여성

잘 모름

이
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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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 대

통
령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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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유사시 대한민국 국군 파병 찬반

정치・사회 현안

Q . 미국은 대만 유사시 대한민국 국군의 개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만 유사시 우리 군의 대만 파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한다 반대한다 모르겠다

두 조사에서 모두 10명 중 6명 정도는 대만 파병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우세

민주당 지지층, 진보층, 중도층, 40·50·60대(ARS 30대 포함)에서는 ‘반대’,  70세 이상, 보수층, 국민의힘 지지층은 ‘찬성’ 우세

CATI조사의 18~29세 남성의 찬성(57.1%)응답이 연령대 by 성별에서 가장 높은 수치(ARS는 44.8%, 70대 이상 남성에 이어 두번째)

어느정도

찬성한다

어느정도

찬성한다

어느정도

반대한다

어느정도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찬성한다

찬성한다

매우 찬성한다

매우 찬성한다

잘 모름

잘 모름

30.5

22.0

25.2

16.6

32.9

43.8

60.4

58.1

33.2

35.6

5.1

11.2

6.3

6.4

성별

남성 여성36.6 61.6 54.634.7

10.7

7.8
남성

성별

여성35.4 31.159.7 61.1

진보

보수

중도

잘 모름

이념성향

31.3

20.6

56.3

39.5

6.3

20.5

62.5

77.1

40.2

40.1

연령

연령

18-29세

18-29세

40대

40대

30대

30대

50대

50대

60대

60대

70세 이상

70세 이상

50.9

37.8

57.1

44.8

43.9

28.2

41.1

54.0

41.0

49.3

41.1

60.5

22.1

21.3

73.6

76.2

24.5

29.3

34.1

40.0

58.6

54.5

41.7

39.7

45.7

48.4

45.9

33.8

52.3

59.8

7.3

5.5

5.2

6.4

12.5

12.0

14.9

11.3

5.9

8.1

8.2

18-29 남성

18-29 남성

18-29 여성

18-29 여성

진보

보수

중도

잘 모름

이념성향

32.7

18.1

50.3

35.1

5.8

5.8

17.3

63.0

76.1

43.9

47.6

70.7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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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배우자의 국정 파트너 자격

정부의 국면 전환을 위한 야당 수사 주장

국민의힘과 전광훈 목사 관계 단절 가능성

금태섭・김종인 신당 기대감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

김건희 여사의 적극적인 행보가 눈에 띕니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에게 ‘국정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당부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검찰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선거 과정에서 불법 자금이 오간 정황을 파악하고 압수수

색을 진행했습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포렌식이 오래 전에 있었는데 묘한 시

기에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여당 입장에서는 국면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습

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22대 총선을 1년 정도 앞두고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도권 30석을 목표로 하는 신당 

창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내가 옆에

서 도와줄 능력이 있으면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칭 ‘금태섭・김종인 신당’에 대한 기대

감을 묻고 응답을 정리했습니다.

ARS & CATI / CATI 

국내 이슈 

여론조사꽃 
제36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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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S

C
A

TI

대통령 배우자의 국정 파트너 자격

정치・사회 현안

Q . 윤 대통령이 배우자 김건희씨에게 ‘국정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당부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가 대통령의 국정 파트너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정파트너가 맞다 국정파트너가 아니다 모르겠다

10명 중 7명(ARS는 7명 정도)은 ‘국정 파트너가 아니다 ’고 응답

‘국정 파트너다’란 응답은 대통령 지지율보다도 더 낮게 나타남

모든 성·연령대·권역별 변수에서 ‘국정 파트너가 아니다’라는 응답이 우세

국민의힘 지지층은 ‘국정 파트너다’라는 응답이 우세하지만 , ‘국정 파트너가 아니다’라는 응답 역시 적지않음

대통령의 배우자는

국정에서도 파트너다 잘 모름

대통령의 배우자일 뿐

국정 파트너가 아니다

대통령의 배우자일 뿐

국정 파트너가 아니다

대통령의 배우자는

국정에서도 파트너다
잘 모름

25.1 6.3
4.3

68.6

71.3
24.4 성별

남성 여성

22.6

73.6 69.0

26.1

남성

성별

권역

권역

24.4

25.2

13.8

9.7

25.4

23.0

29.3

29.0

31.6

29.0

26.0

29.5

22.5

24.4

70.1

71.1

80.9

80.3

67.8

74.8

62.5

64.2

64.4

67.8

67.5

65.0

68.3

72.5

5.3

8.2

6.5

9.1

5.5

6.8

10.0

6.8

5.6

서울

서울

대전・충청・세종

대전・충청・세종

인천・경기

인천・경기

광주・전라

광주・전라

대구・경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강원・제주

여성

25.3 24.9

68.7 68.4

연령

18-29세

40대

3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21.3 72.4

18.2 79.1

24.0 72.8

34.0 56.2

31.3 56.0

23.2 71.7

12.7

6.2

5.0

9.8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지지정당 없음

국민의힘

기타  다른정당

잘 모름

정당지지도

53.9

6.6

12.9

18.5

23.2

100.0

8.0

41.1

91.0

87.1

73.5

76.8

6.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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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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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I

정부의 국면 전환을 위한 야당 수사 주장

정치・사회 현안

Q .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사건 관련해 

윤 정부가 정치적으로 불리할 때면 야당 수사 카드를 꺼내 든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한다 공감하지 않는다 모르겠다

두 조사 모두 응답자 절반 이상은 ‘공감한다’는 응답, ARS에서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남

남녀 모두, 18~29세·40·50대(ARS 30대 포함),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는 ‘공감’ 응답이 우세, 무당층은 의견이 갈림

매우 

공감한다

공감한다

공감한다

공감하지 않는다

공감하지 않는다

매우 

공감한다

어느정도

공감한다

어느정도

공감한다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잘 모름

잘 모름

45.7

59.6

50.5

35.3

41.4

23.1

13.9

27.4

12.0 5.1

20.4

23.3

21.0 8.2

성별

남성 여성52.0 42.5
5.5

40.249.0
10.7

5.7
남성

성별

권역

권역

64.0

53.1

66.7

55.2

54.0

56.7

58.7

41.3

61.8

42.6

62.0

42.9

54.9

49.4

29.6

38.3

25.8

36.1

41.0

36.5

37.1

50.5

35.1

45.1

36.1

48.3

33.1

48.3

7.5

12.0

6.3

5.0

8.7

8.2

8.8

8.7

6.8

12.4

서울

서울

대전・충청・세종

대전・충청・세종

인천・경기

인천・경기

광주・전라

광주・전라

대구・경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강원・제주

여성58.5 60.837.1 33.5

연령

18-29세

40대

3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59.2 34.8

72.6 24.7

67.6 29.0

46.1 51.6

46.7 41.6

61.3 32.5

11.6

6.0

6.2

진보

보수

중도

잘 모름

이념성향

58.5

71.5

28.3

27.9

7.5

5.6

25.4

34.0

25.3

66.0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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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전광훈목사 관계 단절 가능성

정치・사회 현안

Q . 전광훈 목사는 국민의힘 공천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전광훈 목사와의 관계를 단절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단절할 수 있을 것이다 단절하지 못할 것이다 모르겠다

10명 중 5명 이상은 ‘국민의 힘이 전광훈 목사와의 관계를 단절하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

모든 권역, 성별, 연령에서 ‘단절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이 앞섬

무당층(그렇다 23.6% / 그렇지 않다 53.9%), 중도층(그렇다 28.7% / 그렇지 않다 59.8%)에서도 ‘단절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 우세

서울

강원・제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인천・경기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라 

권역 

56.430.1

61.128.7

54.528.6

22.0 67.9 10.1

13.5

10.2

16.9

53.037.1

48.633.8

50.530.4

17.6

19.1

9.8

남성 여성

성별

30.7 28.2

58.3

16.111.0

55.7

18-29세

40대

3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연령

23.1

9.6

10.6

5.6

16.3

18.343.3

47.9

67.027.4

38.5

65.723.7

35.8

62.228.2

51.925.0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지지정당 없음

국민의힘

기타  다른정당

잘 모름

정당지지도

58.0

11.9

27.3

23.6

17.8

45.5

15.1

8.1

22.5

6.4

54.5

16.0

26.9

80.0

66.3

66.1

53.9

매우 그렇다

잘 모름

어느정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단절하지

못할 것이다

단절할 수 

있을 것이다

11.7

13.6

17.7

27.4

29.6

57.0

29.4

 “위기에 빠진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방도를 제시하려고 한다”

“전 국민적 국민의힘 당원 가입 운동과 공천권 폐지,  

 당원 중심의 후보 경선을 해야한다”

[4월 17일 사랑제일교회에서 열린 전광훈목사 기자회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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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김종인 신당 기대감

정치・사회 현안

Q . 금태섭 전 의원이 신당 창당을 선언한 자리에서 김종인 전 위원장은 창당을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칭 ‘금태섭·김종인 신당’에 대해 얼마나 기대되십니까?

기대된다 기대되지 않는다 모르겠다

서울

강원・제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인천・경기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라 

권역 

79.911.4

79.813.7

79.310.2

12.3 77.5 10.3

8.8

6.5

10.5

87.99.1

76.416.7

71.817.9

6.9

10.2

18-29세

40대

3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연령

15.3

8.4

14.772.8

80.5

83.213.5

12.6

84.610.6

14.7

76.814.8

69.814.9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지지정당 없음

국민의힘

기타  다른정당

잘 모름

정당지지도

17.6

9.8

30.2

11.8

19.2

45.5

6.2

7.3

12.4

6.4

54.5

8.0

76.2

82.9

63.4

75.9

72.8

어느정도

기대된다

별로 기대되지 않는다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

기대되지 않는다

기대된다

잘 모름

매우

기대된다

10.3

37.4
41.0

78.4

13.5

8.2

3.1

 “금 전 의원이 용기를 갖고 (창당을) 시도하니까 

  내가 옆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도와주려고 한다”

“저는 그 길(창당)을 걷겠다고 말씀드렸다. 

  준비되는 대로 차차 얘기하겠다”

 “내년 총선 때 수도권을 중심으로 

  30석 정도의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 세력이 

  등장한다면 한국 정치를 밑바닥부터 바꿀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발언]

[금태섭 전 의원]

10명 중 8명 정도는 ‘금태섭・김종인 신당은 기대되지 않는다’고 응답

모든 성·연령대·권역에서 ‘기대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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